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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화약고” 오명 언제까지…
대형 석유화학기업 밀집 … 1970년대 입주시설 노후화로 위험천만

10월3일 발생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호남석유화학의 폭발사고를 계기로 여수산단에 대한 안전진단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67년 호남정유 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조성된 여수산단은 702만평에 70개 석유화학 관련기업이 입주해 있

으며 모두 1만2000여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이 대부분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입주시기도 1970년대로 시설이 낡아 주민들로부터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

특히, 대형 위험물 장치산업인 LG화학, LG-Caltex정유, 남해화학, 호남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및 정유기업들은 위험물 취급설비가 많아 상대적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0년 8월에는 호성케멕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989년 10월

에도 럭키화학 공장 폭발로 1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를 빚기도 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폭발이나 화재, 가스 누출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만 70여건의 사고로 75명이 숨

졌으며 산단이 조성된 1971년 이후 모두 150여건의 각종 사고로 1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수산업단지 주요 사고일지

일  시 사고 내용

1989.10 럭키화학 폭발사고 16명 사망, 17명 부상

1996.8 한화BASF 폭발사고 4명 부상

1997.6.2 여산 화재․폭발사고 2명 사망

1999.8.13 LG-Caltex정유 가스누출 5명 부상

1999.8.26 남해화학 부두 선박 가스 누출 3명 부상

2000.4.24 LG화학 화재 4명 부상

2000.5.23 LG화학 암모니아 누출 4명 부상

2000.8.24 호성케멕스 폭발사고 7명 사망, 18명 부상

2000.12.29 LG화학 폭발사고 5명 부상

2001.9.24 한화석유화학 폭발사고 1명 사망, 1명 부상

2001.10.5 호남석유화학 나프타 탱크 화재 3명 사망, 1명 부상

2001.10.15 여천NCC 폭발사고 1명 사망, 1명 부상

2003.10.3 호남석유화학 HDPE 설비 폭발사고 1명 사망, 6명 부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나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안전과 직결된 부실 사

례는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공장이 제조공정 펌프부분의 패킹이나 밸브가 노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소한 관리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지역 환경단체들은 여수산단에 석유화학공장이 밀집돼 사고가 나면 대형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직원들의 안전의식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이 “화약고”의 오명을 벗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

니라 전문 기술진들이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Chemical Journal 2003/10/06>


